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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성과 청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문제 삼으며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여성 · 노동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여성노동 연대회의(민주노총, 전국 여성노조, 한국여성 노동자회, 한국여성 단체연합, 한국여성 민우회, 한국노총)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안전망 흔드는 윤석열 정부, 노동혐오 정책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지난 1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남자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면서 즐기고 있다” 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와 여성계는 “해당 발언은 성차별적이며, 불안정 고용 속에 지친 저임금 노동자의 휴식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있다” 라며 “청년과 여성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웃으며 노동청을 찾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되물었다.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은 “고용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일이다”며 “전체 수급자 중 여성과 청년, 그것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 청년을 부정 수급자로 몰아세우며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전체 노동자의 고용 중단 이후의 안전망을 없애겠다는 노동개악의 시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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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계 ‘실업급여 삭감’ 기자회견 개최�“실업급여 삭감 논의는 사회 안전망 없애겠다는 노동개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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